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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미국의 셰일가스 붐이 잠잠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60달러가 붕괴됐고 이란이 핵협상 타결로 수출을 본격화하면 40

달러가 아니라 30달러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거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 20달러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OPEC이 산유쿼터 3000만배럴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셰일가스·오일 시추리그 수가 줄어들면서 60달러대를 

유지했으나 셰일 생산량이 의외로 줄어들지 않고 중국 경제가 침체조짐을 본격화함으로써 수급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여기에 이란이 수출을 100만배럴 정도 확대하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30-40달러 수준으로 추락할 것은 분명하고 

중국 경제에 따라서는 30달러가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 견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

는 것도 약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대결이 종식됨으로써 탈레반 및 IS 척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어 실질

적으로 미국과 대척점에 서 있는 국가는 러시아, 중국으로 좁혀지고 있다. 중국과는 협력과 대결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

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적대관계가 종식됐다고 보

는 것이 맞을 것이다. 북한도 적대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결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상당기간 40달러 안팎에서 정착할 가능

성이 커지고 있으며 장기간으로 보아서도 50달러 정도를 형성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 70달러대 안착 가능성

을 제기하고 있으나 유럽 및 중국 경제의 흐름으로 보아 가능

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석유화학 및 정유기업들이 2016년 또는 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유가의 기준을 배럴당 40-50달러로 책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은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연이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경영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내기업들

은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나프타가 떨어지면 재고손실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을 반기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먼 훗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

게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국제적 흐름을 거스

르면서까지 눈앞의 이익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국제유가 강세를 고집한다고 그렇게 흐르지도 않는 것이 현실

이다.

미국이 에탄 베이스 신증설을 본격화하고 아시아 시장 공략에 주력할 때를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자급률 상승에 중동과 미국의 협공이 현실화되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살아날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50달러에 나프타 400달러대 중반을 염두에 두고 경영 및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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